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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서 미추홀구‘최우수’
- 지적재조사담당 공무원 6팀 참여 -

- 최우수 수상팀, 인천시 대표로 16일~17일 전국대회 참가 -

인천광역시는 5월 8일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

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적재조사 추진의 효율을 높이는 드론 정밀영상 등의 활

용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자의 드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6팀(2인 1조)은 그동안 쌓아온 드론 활용 역량을 

발휘해 토지의 경계점과 건물 등을 측량하고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는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 ▲대상지 일부의 면적과 경

계 부합여부 ▲지상기준점 좌표값 계산 등 신속하고 정확한 드론 측

량 기술을 발휘했으며, 최종 심사 결과 미추홀구가 최우수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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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최우수 선정팀은 오는 5월 16일~17일 충남 공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량을 자랑하게 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의 데이터 구축은 물론 신

속․정확한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재

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30년

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이날 참가자 전원은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를 기원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2025년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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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참가자

       수상팀 :  미추홀구 최우수상(우측3人) 남동구 우수상(좌측2人)


